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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the response of ambient ozone to individual meteorological 

variables in Seoul from 2007 to 2016.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long-term variation 

of ozone due to meteorology, the meteorologically adjusted trends of daily 8-hour 

maximum ozone were obtained using the generalized additive model(GAM). The 

relationships between ozone and meteorological variables were assessed after controlling 

for long-term trends, day of the week, spatial and time temporal variations in the 

model. The aggregate impact of meteorological variables in the models explained 36.6% 

of the variance of ozone. An analysis of the marginal effects of individual variables 

showed that high temperatures(above 35℃) and radiation(above 13 MJ/m2) had the 

strongest correlation with ambient ozone. Other variables such as wind direction, wind 

speed, water vapour pressure, precipitation and sea level pressure displayed some 

correlation with ambient ozone, but their impacts in the models were less pronounced. 

By including HYSPLIT-derived transport wind direction and distance in the model, the 

highest incremental ozone was associated with transport winds originating from 

southwest and southeast. A comparison of the meteorologically adjusted ozone trends 

and unadjusted ozone concentrations suggested that the long-term trends were more 

affected by meteorology than the other factors.

Key words : Ozone, Long term trends, Meteorological adjustment, Generalized Addi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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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존은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차 기오

염물질로 자동차에 의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인 , 자연  원인물질과 화학반응

을 통해 생성된다. 지표면의 오존이 인체로 흡입

될 경우 호흡기, 신경계, 감각기 에 이상이 나타

날 수 있으며, 고농도 오존에 반복 으로 노출될 

경우 기 지염, 심장질환, 천식 등의 악화를 일으

킬 수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군에 한 건강 향은 심각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오존과 조

기사망률의 연 성이 확인되었다(1~2).

서울시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시민들

의 건강 향을 감하기 하여 오존농도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

물의 배출원 규제와 같은 감정책을 극 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배출량 감축의 어려움과 기상조건 등 복합

인 원인으로 서울 오존의 평균농도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와 함께 오존주의보 

발령일수와 횟수가 꾸 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7일(33회)로 1995년 오존경보제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4).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라 고농도 오존 발생 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측되고 있어 인구가 집된 수도권을 포함한 도

시 지역의 오존의 발생 특성을 악하고 효과 인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오염물질의 원인규명과 감 책 마련, 

기오염정책의 시행효과를 악하기 해서는 기상

요소의 향을 제거한 장기추세 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안 등(5)과 도 등(6)이 각각 서울과 

부산을 상으로 미세먼지와 상 성이 높은 기상

요인을 악하고 KZ 필터를 용하여 기상 향을 

배제한 장기추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감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 다. 국외에서는 Pearce 등(7)

이 일반화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이용하여 호주 멜버린지역을 상으로 기

상이 기오염물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Camalier 등(8)은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 용하여 미국 도시들의 

기상 향을 제거한 오존의 장기를 분석하 다. 선

행 연구들에서는 도심의 오존 장기추세에서 기상

요인이 미치는 향을 분석하었으며, 오존에 향

을 미치는 기상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

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용하기 쉽지 않

으나 비교  오존과 상 성이 높은 기상요소를 선

택하여 분석하 다(7~8).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오존 장기변동을 살펴

보기 해 오존과 기상요인간의 비선형 인 계

를 설명 가능한 회귀기반 근 모델인 일반화부가

모형을 용하고 오존농도에 향을 주는 기상요

인을 분석하여 기상효과를 제거한 오존의 장기추

세를 악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오존의 

장기변동 특성을 악하고 향후 효과 인 고농도 

오존 감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  방법

1. 연구 상지역  자료

본 연구에서 연구 상지역으로 선정한 서울은 

도시면 이 605km
2
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19.0%

가 거주하고 있다(10). 그리고 한강이 도심을 동

서로 통하여 흐르고 있고, 남북으로는 북한산, 

악산 등의 산들이 도시 경계를 따라 치하고 

있다. 도시에는 약 1,000개소의 오염배출시설과 

약 263.8만 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11). 그

리고 서울은 바다와 가까운 연안 도시로 인천과 

경기도와 인 해 있고 이 지역들에는 오존의 구

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

원이 분포하여 주변지역으로부터 형성된 오존과 

구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은 

국 륙으로부터 장거리 이동된 기오염물질의 

향을 직 으로 받을 수 있는 지리  특징이 

있다.

서울의 오존장기 추세분석을 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  인 도시 기자동측정망에서 측정한 자료를 

수집하 다. 그림 1과 같이 서울에는 25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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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monitoring locations used in this study. Ozone monitoring sites(red circles) and 

ASOS(blue square) in Seoul, including topography features.

기측정소가 있으며 각 구의 푯값은 측정소들의 

시간별 평균치이다. 분석에는 각 측정지 의 8시

간 평균치  최댓값을 일별 오존농도로 사용하

으며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5월에서 9월까지 하

기를 연구 상기간으로 선정하 다. 기상자료

는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에 치한 종 기상 측

소(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 다. 기상자료

는 일 최고기온, 일사량, 수증기압, 해면기압, 풍

향, 풍속, 강수 등을 수집하 고 바람은 동서방향

(서풍일 경우 양의 값)과 남북방향(남풍일 경우 양

의 값 성분으로 분리하여 분석하 다. 한 기류의 

유입특성에 따른 향을 고려하기 하여 미국 국립

해양 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HYSPLIT4(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에 NCEP-DOE(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Department of 

Energy) 재분석 2 자료(12)를 사용하여 상기간

동안 매일 1200LST의 서울상공 300m 공기괴에 

해 24시간 후방궤 을 분석하여 기류의 유입방

향과 이동거리를 산정하 다. 

2. 일반화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본 연구에서는 기상요인이 오존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기 하여 기오염물질의 장기간 변동

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인 시계열 분석을 실시

하 다. 장기 인 추세변동과 계 변동, 요일효과, 

지연효과, 측정소 치 등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변수들을 통제하고 기온, 바람, 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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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ng-term trends of 1-hour ozone(left panel) and 8-hour maximum ozone(right panel) for 

Seoul(25 site), 2007~2016. The plot show monthly mean concentrations of ozone. The 

solid red line show the trend estimate and the dashed red lines show the 95% confidence 

intervals.

기상요인 오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일

반화부가모형을 용하 다. 본 모형은 다음 식

(2.1)과 같다.

log(yi)=0+s(time)+s(dow)+s(long, lat)+ 

s(yi-1)      식(2.1)

여기서, time은 시간, dow는 요일, long과 lat

은 경 · 도, yi-1은 오존농도의 1일 지연효과이다. 

기본모형에 각각의 기상요인을 추가하여 진선택

법을 사용하여 가장 작은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값을 가지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확정

하 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다음 식(2.2)와 같

다.

log(yi)=0+s(time)+s(dow)+s(long, lat)+ 

s(yi-1)+s(temp)+s(temp)+s(u)+

s(v)+s(wvp)+s(rad)+s(precip)+

s(distance)+s(angle)         식(2.2)

여기서, temp는 일 최고기온, u는 동서바람 성

분, v는 남북바람 성분, wvp는 수증기압, rad는 

일사량, precip는 강수량, angle은 기류의 유입방

향, distance는 기류의 이동거리이다. 모형에서 

오존농도는 포아송분포로 가정하 다. 모형의 회

귀계수()는 기상요인이 오존농도에 미치는 향

을 의미하며 상 험비(Relative Risk, RR = 

exponential())로 표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

종모형을 기반으로 오존농도에 기상이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기상요인을 일

정량 증가시켰을 때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change =(RR－ 1) × 100)를 분석하 다(13).

연구 결과  고찰

1. 오존의 실제 장기변동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오존의 변화를 살펴보

기 하여 연간 평균농도와 일 최고 1시간  일 

최고 8시간 평균농도의 99백분 수 값을 분석하

다. 연평균농도의 경우, +46 ppb/yr(p0.1)의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상승경향을 보 으며, 연간 

증가율은 2.5%/yr(p0.1)로 나타났다(그림 2(a)). 

일 최고 8시간 평균농도의 99백분 수 값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못하나 +53 ppb/yr의 양

의 기울기를 가지고 연간 증가율은 1.26%/yr로 

나타났으며, 일 최고 1시간 평균농도의 99백분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b)). 이러한 오존농도의 증가 경향은 우리나라 

주요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특징으로 겨울

철을 제외한 모든 계 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한 오존 농도 증가가 우리나라를 포함

한 동북아시아 역에서 나타나는 상으로 동북

아시아의 기후변화, 기오염물질의 배출특성 변

화, 오존 배경농도 증가로 국내 기 의 산화력 

증가 등이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4~15). 하지만 이를 분석하기 해서는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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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에 기상이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주변지역

과 국외로부터 이동되어오는 오존과 그 구물질

에 한 평가와 함께 국내 기  오존의 산화력

의 장기 인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상요인이 오존에 미치는 향 분석

오존은 구물질들의 화학반응으로 생산되는 

2차 오염물질로서 기상요인에 의해 그 반응이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형의 결과 기

본모형(식 2.1)의 설명력은 31.7%이며 기상요인

들의 향이 추가된 최종모형(식 2.2)의 설명력은 

36.6%가 증가한 68.3%로 나타났다. 오존의 변동

과 큰 련이 있는 기상변수로는 일 최고기온, 수

증기압, 일사로 나타났다. 그림 3(a)는 일 최고기

온(F=25.0, p0.001)에 따른 한계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35℃ 이상에서 약 40% 증가를 보 다. 

25℃에서 30℃사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1℃ 증

가하면 오존은 3.5% 증가하 다. 일사량

(F=10.7, p0.001)은 9MJ/m
2
에서 20MJ/m

2
 

사이에서는 1MJ/m2 증가하면 한계효과는 약 

1.8% 증가하 다. 한 13MJ/m2부터 한계효과

가 증가하면 오존의 증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사량이 25MJ/m2 이상에서는 한계

효과가 약 10%로 일정하여 일사량이 더 증가하더

라도 추가 인 오존생성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3(b)). 하지만 연구기간  

총 일사량이 13MJ/m2 이상 나타난 날이 연구

상기간  총 62.0%이며 오존농도와의 상 계

가 0.59로 나타나 오존농도에 큰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된다. 이는 일 최고기온과 일사량의 

결과는 하 기 주간에 높은 기온과 일정량의 일사

가 있는 기상조건에서 격한 오존 농도 상승을 

보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16). 반

면, 수증기압(F=12.4, p0.001)이 증가할수록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hPa과 

24 hPa 사이에서는 수증기압이 1 hPa 증가하면 

한계효과는 2% 감소하여 오존농도 감소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2 hPa 이상에서 

한계효과가 크게 감소하 다(그림 3(c)). 이는 하

기의 수증기압이 높은 결과로써, 선에 동반된 

강수에 의한 세정효과, 구름에 의한 일사량 감소

와 기불안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오존의 감소 

상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이 많은 환경에서 수증기 혼합비가 증가하면 수산

화기(OH)의 생성으로 오존농도가 증가한다는 

Vogel 등(17)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이

러한 결과는 질소산화물의 농도와 연구 지역의 지

리  특성과 기상조건의 차이로 사료되므로 서울

지역의 수분 특성을 반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d)와 3(e)는 동서바람 성

분(F=6.3, p0.001)과 남북바람 성분(F=1.5, 

p0.001)으로 동서바람 성분은 작은 음의 값을 

나타날 때 한계효과가 증가하 으며, 남북바람 성

분은 높은 양의 값일 때 한계효과가 감소하 다. 

그림 3(f)는 일강수량(F=1.3, p0.001)으로 

75mm 부근에서 한계효과가 10% 이상 감소하고, 

100mm 이상에서 20% 증가하 다. 그림 3(g)는 

해면기압(F=4.8, p0.001)으로 1,000 hPa 이

하에서 한계효과가 증가하 다. 

3. 장거리 수송이 오존에 미치는 향 분석

장거리 수송이 오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기류의 유입방향(F=8.1, p0.001)과 이

동거리(F=1.0, p0.001)을 분석하 다. 그림 

3(h)는 유입방향으로 남동풍과 남서풍에서 극값이 

나타나는 분포를 보 다. 이는 남동과 서풍의 기

류가 유입되는 경우 한계효과가 증가하고 남쪽과 

북쪽에서 기류가 유입되는 경우 한계효과가 감소

하 다. 이는 동쪽에서 기류의 종 풍이 유입되는 

경우 해풍 유입을 지연시켜 오존  구물질의 

확산을 억제하여 고농도 오존의 발생 가능성을 높

이고, 서쪽에서 기류가 유입되는 경우는 인천과 

경기도에서 수송된 오존과 구물질이 서울지역에 

정체되며 고농도 오존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서 기류가 유입되는 경우는 기압골이 한반

도를 통과하면서 하층에 남서풍계열의 기류가 유

입되며 기확산이 활발하고 기압에 동반된 강

수로 인한 세정효과를 반 하여 오존 농도를 감소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i)와 같이 기류의 단

거리 이동과 단시간에 장거리 이동한 경우에는 한

계효과가 높게 나타나 기정체와 오존의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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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tial response plots for ozone. The y-axis represents the Marginal Effects(%). The 

dashed lines(red) are estimated 95% confidence intervals. The 0% value on the y-axis 

corresponds to a ozone concentration of 54.2 ppb. Positive marginal % values indicate an 

effect that increases ozone.

Fig. 4. Long-term trend of the meteorologically 

adjusted ozone and unadjusted ozone in 

Seoul. The dotted(black) line represents 

the observed ozone, while the solid 

(red) line connects the meteorologically 

adjusted ozone trend.

수송 가능성을 보 다. 반면, 기류가 100km 이동

한 경우 한계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그 향력이 크지 않았다. 

4. 기상요소를 배제한 장기추세 분석

앞서 분석된 오존의 장기추세는 기상의 향이 

포함된 결과로서 배출량 등 인 인 요인의 향

을 평가하기 하여 기상요인의 향을 배제한 서

울지역 오존의 장기추세를 분석하 다(그림 4). 

최근 10년간 실제 오존의 추세는 상승한 반면 기

상요인을 제거한 오존의 추세는 변동폭이 작았다. 

연도별 두 추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작은 

편차를 보여 서울시의 오존 감정책에 따른 배출

량 감소의 결과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부터 2016년까지는 기상의 향을 제거한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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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세보다 농도가 낮게 나타나 최근 서울의 

오존농도 변동은 배출량 감축 등 인 인 요인보

다는 비인 인 기상요인의 향이 큰 것으로 

단되다. 두 추세 모두 2011년에 오존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11년 하 기는 온 상과 잦

은 강수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 오존생성에 불리

한 기상조건이 형성되어 기상요인에 의한 오존농

도 증가폭이 가장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6년 하 기는 연구기간  기상요인에 의한 오

존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 실제 오존추세와 기상

요인이 조 된 추세와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

다. 이는 2016년 철에 한반도 주변으로 동서고

압 가 형성되어 기가 정체되고 북태평양고기압

이 발달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 으며 국 

륙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향으로 상층 기로 

고온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등 고농도 오존이 생

성되는데 유리한 기상조건이 형성된 결과로 보인

다(18). 

결  론

본 연구는 기상요인이 오존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기 하여 2007년에서 2016년까지의 자료를 

통계모형  하나인 일반화부가모형을 이용하여 

용하 다. 시간, 요일, 공간 등의 혼란변수들을 

통제하고 일 최고기온, 동서·남북바랑 성분, 수증

기압, 일사량, 강수량, 기류의 유입방향과 이동거

리 등 기상요인이 오존에 미치는 효과와 기상효과

를 제거한 오존 추세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오존의 실제 장기추세 분석을 통해 서울

의 오존농도는 장기 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는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들의 공통 인 

특징으로 동북아시아의 기후, 배출 특성 변화와 

국내의 오존 산화력의 장기 인 변동 특성에 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기상요인과 오존과의 계를 분석을 통해 

기상요인  일 최고기온과 일사량은 오존의 증가

에 향을 주고 수증기압은 오존의 감소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면기압과 강수량 등 다

른 요인들은 향이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에서 사용된 기상요인이 제한 이어서 오존의 형

성에 향을  수 있는 기상요인에 해 추가분

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존의 수송효과를 나타내는 기류의 유입

방향과 이동거리를 분석한 결과 남서풍  남풍계

열의 기류가 유입되고 기가 정체되어 기류가 단

거리 이동된 경우에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고 남풍 

계열의 기류가 유입되는 경우 오존 농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상효과를 제거한 오존의 장기추세는 실

제 오존의 추세보다 농도가 낮게 나타나 최근은 

오존추세가 배출량 증감 요인보다는 기상의 향

이 크게 작용하 을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의 지리 인 치로 인해 

오존  구물질이 주변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 

서울지역 오존의 배경농도가 향을 받을 수 있으

며, 기상요인의 향을 제거하기 해 사용한 기

상 측지 과 요소가 제한 이므로 장기추세를 분

석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지역에 기상의 

향을 고려한 오존농도의 장기추세를 분석하는데 

정량 인 분석을 도입한 연구로서 서울의 기오

염도 개선 효과를 추정하는 기  자료로 활용 가

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배 주, 하종식, 임유라 : 기후변화와 기오

염으로 인한 건강 향 연구: 사회경제  변수

에 따른 사망 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2. Khaniabadi, YO, Hopke, PK, Goudarzi, 

G, Daryanoosh, SM, Jourvand, M and 

Basiri, H : Cardiopulmonary mortality 

and COPD attributed to ambient ozone. 

Environmental research, 152:336~341. 

2017.

3. 서울특별시 : 희망서울 시정운 계획(2012~ 



- 185 -

2014). p.689~693, 2014. 

4. 서울특별시 : 2016년 오존 ·경보제 운  결

과 보고. 2016. 

5. 안미진, 이상열, 김두래, 이용민, 정권, 김주

형 : KZ 필터링  회귀 모델을 이용한 서

울지역 PM10  PM2.5 농도의 장기추세. 서

울시보건환경연구원보, 44:217~224, 2008.

6. 도우곤, 정우식 : KZ 필터를 이용한 부산지역 

PM10의 장기 추세 분석. 한국 기환경학회

지, 26(2):221~230, 2017.

7. John L. Pearce, Jason Beringer, Neville 

Nicholls, Rob J. Hyndamn, Nigel J. 

Tapper : Quantifying the influence of 

local meteorology on air quality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Atmos. 

Enivron., 45:1328~1336, 2011

8. Louise Camalier, William Cox, Pat 

Dolwick : The effects of meteorology on 

ozone in urban areas and their use in 

assessing ozone trends. Atmos. Environ., 

41:7127~7137, 2007.

9. Haste TJ and Tibshirani RJ : Generalized 

Additive models. Chapman & Hall., 

1990.

10. 행정안 부 : 주민등록인구 황. 2017. 

11.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 황보고. 2017. 

12. Kanamitsu, M, Ebisuzaki, E, Woollen, J, 

Yang, SK, Hnilo, JJ, Fiorino, M and 

Potter, GL : NCEP-DOE AMIP-II 

Reanalysis(R-2). Bull. Amer. Meteor. 

Soc., 81:2631~2644, 2002. 

13. Pearce, JL, et al. :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synptic-scale meteorology on 

air quality using self-organizing maps 

and generalized additive modelling. Atmos. 

Environ., 45:128~136, 2011. 

14.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2013 :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172~173, 2013.

15. Fleming, ZL, et al., : Troposheric Ozone 

Assessment Report: Present-day ozone 

distribution and trends relevant to 

human health. Elem Sci Anth., 6:12, 

DOI:https://doi.org/10.1525/elementa. 

273, 2018.

16. Jacob, DJ and Winner, DA : Effect of 

climate change on air quality. Atmos. 

Environ., 43:51~63, 2009.

17. Vogel, B and Riemer, N : Findings on 

NOy as an indicator for ozone sensitivity 

based on different numerical simulations. 

J. of Geophys. Res-Atmos., 104(D3): 

3605~3620, 1999.

18. 기상청, 2016년 이상기후보고서. 201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